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온도조건에 따른 자생 진퍼리사초 발아 특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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진퍼리사초는 한반도 중부 이북에 분포하고, 군락 자생지는 강원도 동해안 석호 주변 모래땅 1곳인 것

으로 보고되고 있다. 따라서 본 연구는 진퍼리사초 현지외보전을 위한 대량증식 연구의 일환으로 가장 

효과적인 파종 시기를 구명하고자 수행하였다. 종자의 최적 발아조건을 찾기 위해 배양상 온도조건을 항

온(30, 25, 20, 15, 5°C)과 변온(15/30, 20/10, 25/15°C) 총 8가지 조건으로 설정하여 발아율을 매일 측정

하였다. 광조건은 명/암을 매일 12시간씩 반복하였으며 모든 실험은 국립백두대간수목원 발아실험실의 

생장상에서 진행하였다. 실험결과, 항온조건에서 발아율은 30°C에서 39 ± 7.5%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, 

20°C (28 ± 4.3%), 25°C (24 ± 3.7%) 순으로 나타났으며, 15°C, 5°C에서는 발아하지 않았다. 한편, 변온

조건에서의 발아율은 25/15°C에서 60 ± 5.9%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, 15/30°C (43 ± 4.1%), 20/10°C (26

± 3.8%) 순으로 나타났다. 따라서 진퍼리사초의 종자 발아는 항온보다 변온에서 잘 이루어졌으며, 25°C 

이상의 온도가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.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가장 효과적인 파종 시기를 추정할 

때, 낮 기온이 평균 25°C이상이며, 일교차가 10°C 정도인 초여름이 가장 적절할 것으로 여겨진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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